
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… 

 

고구마 전도학교. 오늘부터 한 달간 고구마 전도학교 등록을 받습니다. 개강은 부활주일 

직후인 4월 23일(화)부터입니다만 잘 준비하여 시작하고 싶어서 조기 마감을 합니다. 오

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9주 동안 진행합니다. 그런데 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구요? 

고-구-마, 맛은 좋지만 촌스럽기도 하고, 사람을 고구마에 비유한다는 것이 영 개운하지

가 않습니다. 무엇보다 "전도학교"라는 표현이 이 과정의 풍성한 복음이야기와 훈련의 성

격을 축소하는 듯한 선입견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. 기회가 되면 김기동 목사님께 이

름을 바꿔 달라고 부탁드려야겠습니다.  

 

작년 9월, 약 80여분의 성도들께서 고구마 전도학교 1기를 수료하셨습니다. 정말 좋았습

니다. 김목사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고 넘치는 유머로 시간 가는 줄 몰랐으나 무엇보다 복

음이 잘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. 저보고 알아서 고치라고 한다면 "풍성한 삶으로 

이끄는 복음교실"이라고 개명하고 싶습니다. 사영리, 브릿지, 전도폭발… 매우 훌륭한 전

도훈련으로 다 좋습니다.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성경적 복음을 확신있게 전달할 수 있

으니까요. 그런데 고구마 전도학교는 그 이상입니다. 한 개인은 물론 교회의 본질과 토양

을 복음으로 건강하게 바꾸기 때문입니다.  

 

피택자 훈련을 6개월동안 진행합니다. 훈련과정 중 하나가 "고구마 전도학교"입니다. 결국 

진정한 섬김은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. "하-인-예-음" 하나님, 인간, 예

수 그리스도, 믿음 이야기가 복음의 뼈대입니다. 주일학교에서도 "하-인-예-음"을 훈련한

다는 소식에 참 기쁘더군요. 당분간은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도하겠지만, 조만간 평

신도 사역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. 이미 한 번 들으신 분들도 또 들으시길 바래요(등

록비 면제). 시카고 전역에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길 바라며 좋은 동역자들

이 준비되길 기도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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